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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성, 간호활동경험 및 임상실습만족도간의 

관계 

조인영1*

1동강대학교 간호학과 

The Relationship of Self-Directedness, Clinical Practice Experiences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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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성, 간호활동경험 및 임상실습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K시에 소재한 3년제 간호학과, 4년제 간호학과 재학생 223명을 대상으로 2013년 12월 5일부터 2013년 12월 20일

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을 이용하여 서술적 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와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성과 간호활동경험(r=.243, p<.01), 자기주도성과 임상실

습만족도(r=.495, p<.001), 간호활동경험과 임상실습만족도(r=.339, p<.001) 모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자기주

도성과 간호활동경험은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회귀모형의 28.7%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간

호대학생의 자기주도성 함양 및 간호활동경험을 증진시키기 위한 임상실습프로그램 개발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scribe the relationship of Self-Directedness,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223 nursing  Students in K City who were 
surveyed using self report questionnaires from December 5 to December 20 and the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20.0.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among Self-Directedness, Clinical Practice Experiences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The predictors influencing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for Nursing students were 
Self-Directedness,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and the factors explained 27.8%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d a foundation to develop efficient Clinical Practice program to improv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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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학습성과 기반 현장실무 

능력 강화 지침에 따라 간호임상실습교육의 중요성이 더

욱 강조되고 있다[1]. 임상실습교육은 학교에서 배운 지

식을 바탕으로 이론에서 익힐 수 없었던 간호 기술뿐만 

아니라 간호사로서의 가치관과 태도를 직접 실무에 적용

하는 현장교육으로서[1,2], 신규간호사로서의 간호활동 

수행에 밑바탕이 된다[3].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인증기준규정에 따르면 간호

임상실습교육은 22-24학점, 1,000시간 이상이 요구되는 

필수교육과정이다[4,5]. 하지만 최근 간호대학생 수의 증

가로 인해 우수한 실습 기관의 확보가 어렵고 현장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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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간호대학생들은 직접 간호를 수

행해볼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하고, 관찰 위주의 제한된 실

습 교육을 받고 있다[6,7]. 또한 미국 간호교육기관의 임

상실습교육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미국간호연맹(National 

League of Nursing)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습기관의 

확보 부족, 자격을 갖춘 현장실습지도자 부족 등의 요소

들로 인해, 간호대학생은 간호활동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 

이러한 실습현장의 제한으로 인해 간호대학생의 임상

실습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급속하게 변화하는 

임상환경에 대응하며[8], 임상에 필요한 간호활동을 수행

해나갈 수 있는 자기 주도성이 중요하다. 자기주도성은 

국내, 외의 간호교육에서도 그 필요성이 많이 강조되어

온 개념으로서[8], 간호대학생이 자신의 실습 요구를 명

확히 하고 목적을 세워서 실습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

는 원동력이 되며 간호대학생의 역량강화에 필수적인 요

인이라 할 수 있다[9]. 특히 간호대학생은 학과의 특성상 

본인의 선택이 아닌 학과에서 정해진 교과과정에 의해 

학습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호대

학생 스스로가 실습 목적에 따른 전략을 세워서 책임감

을 가지고[10], 다양한 간호활동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

다. 

간호대학생이 향후 간호사로서 필요한 간호활동을 임

상실습을 통해 경험하지 못할 경우 대상자에 대한 임상

수행 및 지식의 활용에 많은 제한점을 느끼게 되고[11], 

이는 실습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12]. 그러나 간호

대학생이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임상실습에 임할 경우 긍

정적인 역할 경험과 다양한 간호활동경험을 축척하게 함

으로서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

해 간호사로서의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13]. 

지금까지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는 변인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14], 기존의 선행연구는 자기효능

감[15], 성취동기[16], 임상수행능력[16,17], 전문직 자아

개념[17] 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간호사로서의 직무수행에 큰 바탕이 되는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의 간호활동경험에 대한 연구는 간호활동경

험정도[6], 간호활동시간을 분석한 연구[11] 등에 국한되

어 있다.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과 종합적인 결정능력이 요구되

는 복잡한 간호현장에서[18] 간호사로서 자기주도적인 

간호활동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들의 자기주도성, 간

호활동경험을 측정하여 임상실습만족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성, 임상실습 

중 경험한 간호활동경험 및 임상실습만족도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간호활동경험 증진을 위한 임상

실습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성, 임상실습 중 간

호활동경험 및 임상실습만족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상관

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기주도성, 간호활동경험 

및 임상실습만족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성, 간호활

동경험 및 임상실습만족도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자기주도성, 간호활동경험 및 임상실습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에 대한 자기주도성과 간

호활동경험의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성, 간호활동경험 및 

임상실습만족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

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K시에 소재한 3년제 및 4년제 간호

학과 재학생으로,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

여 본 연구목적 및 필요성, 방법을 이해하고 자료수집에 

참여를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한 223명이다. 

연구 대상자 수는 표본수 산출 프로그램 G-power 

3.10[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30으로 계산하였을 때 양측 검정에서 표본 크

기는 134명으로 산출되어, 본 연구자수 223명은 필요한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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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도구

2.3.1 자기주도성

자기주도성은 학습자의 인성적 특성으로서 학습을 효

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주도적인 계획과 실행을 통합한 

사고와 행동을 의미한다[20]. 

본 연구에서 자기주도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Guglielmino 등(1987)[20]의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검사

(SDLRS)도구를 Yoo(1997)[21]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

용하였다. 본 도구는 실습에 대한 애착, 실습자로서의 자

기 확신, 도전에 대한 개방성, 실습에 대한 호기심, 실습

에 대한 자기이해, 실습에 대한 책임수용의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2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본 도구

는 5점 리커트 척도의 도구로 ‘매우 그렇다(5점)’에서 ‘전

혀 그렇지 않다(1점)’로 표시하도록 되어있고, 점수가 높

을수록 자기주도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Yoo(1997)[2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73이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1이었다. 

2.3.2 간호활동경험

간호활동경험은 임상실습과정 동안의 간호활동에 대

해 수행경험, 관찰경험, 미경험의 경우를 의미한다[6]. 

본 연구에서 간호활동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대한간호협회(2004)[22]에서 진술한 총 12개의 간호표준

을 Cho와 Kwon(2007)[6]이 현 학제의 교과과정과 실습

운영을 반영하여 수정한 간호활동 도구를 본 연구자가 

임상실습지도자 2인과 임상경험 5년 이상의 간호사 3인, 

교육경력 3년 이상의 교수 2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수

정한 간호활동항목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자료

수집, 진단, 계획, 수행, 평가, 윤리, 협동의 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1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

는 각 항목에 ‘수행경험이 있다’, ‘관찰경험만 있다’, ‘수행, 

관찰 경험 모두 없다’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2.3.3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는 임상실습내용, 실습지도, 실습환경, 

실습시간 및 실습평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의 정도를 

의미한다[23].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Cho와 Kang(1980)[24]이 개발하고, Lee 등(2004)[25]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실습교과 만

족도, 실습내용 만족도, 실습지도 만족도, 실습환경 만족

도, 실습평가 만족도의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도구는 5점 리커트 척도

의 도구로 각 항목에 ‘매우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

지 않다(1점)’로 표시하도록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 등(2004)[25]의 

연구에서 Chronbach's alpha=.87이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4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연

구 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연구 참여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설문지 작성 중 언제라도 연구의 참여

를 포기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참여 동의서에 자발적으

로 서명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3년 12

월 5일부터 2013년 12월 2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미 응답이나 불명확한 설문지 7부(3.0%)를 제

외한 223부를 분석하였다. 

2.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기주도성, 간호활동경험, 임

상실습만족도는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이용하였고, 측

정도구의 신뢰도는 내적일관성 검사인 Cronbach's alpha 

테스트를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성, 간호활동경험, 임상

실습만족도는 t-test, ANOVA를 사용하였고, 사후검정

은 Scheffè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기주

도성, 간호활동경험 및 임상실습만족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총 223명의 대상자 중 3학년이 154명(68.9%)이었고, 4

학년은 69명(31.1%)이었으며, 여학생이 193명(86.6%)으

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본인 스스로 선택에 의해서 진

학한 대상자가 148명(66.5%)으로 가장 많았고, 성적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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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진학한 대상자가 7명(3.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건강상태에 대해 ‘건강하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98명

(43.9%)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가 68명(30.5%), ‘아

주건강하다’는 응답이 52명(23.2%)순으로 나타났다. 또

한 간호학 전공만족도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120명

(53.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만족 93명

(41.5%), 불만족 10명(4.8%)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는 

실습 중 수간호사와의 관계(152명, 68.3%)에서 가장 어려

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Characterisitic of Subjects
(N=223)

Characterisitic Category N(%)

Grade
3 154(68.9)

4  69(31.1)

Gender
Male  30(13.4)

Female 193(86.6)

Motivation for 

Entering College

Own choice 148(66.5)

By grade   7(3.0)

Family recommendation  54(24.4)

Teacher, friend recommendation  14(6.1)

Health State

Very healthy  52(23.2)

Healthy  98(43.9)

Not bad  68(30.5)

Bad   5(2.4)

Major 

Satisfaction

Satisfy  93(41.5)

Normal 120(53.7)

Dissatisfy  10(4.8)

Difficult 

Relationship 

Relation with head nurse 152(68.3)

Relation with other field Staff  15(6.7)

Relation with patient  23(10.3)

Relation with Colleague  33(14.7)

3.2 대상자의 자기주도성, 임상실습만족도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성은 5점 척도에 평균 

‘3.63±0.83점’이었으며, 자기주도성의 하위 영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난 영역은 ‘실습애착(3.81±0.80점)’이었다. 그리

고 ‘자기이해(3.75±0.76점)’, ‘책임수용(3.62±0.72점)’, '자

기확신(3.61±0.78점)‘, ‘자기개방성(3.53±0.89점)’, ‘주도호

기심(3.48±0.86점)’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는 5점 척도에 평

균 3.27±0.88점이었으며, 하위영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난 

영역은 ‘실습교과(3.66±0.85점)’이었다. 그리고 ‘실습시간

(3.34±0.82점)’, ‘실습환경(3.32±0.85점)’, ‘실습내용

(3.22±0.94)’, ‘실습지도(3.19±0.79점)’ ‘실습평가(2.88±1.00

점)’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Degree of Self-Directednes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N=223)

Category Mean±SD

Total Self-Directedness 3.63±0.83

  Love of practice 3.81±0.80

  Self understanding 3.75±0.76

  Responsibility for own's practice 3.62±0.72

  Self-confidence as a learner 3.61±0.78

  Open to challenge 3.53±0.89

  Curiosity about practice 3.48±0.86

Total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3.27±0.88

   Practice curriculum 3.66±0.85

   Practice time  3.34±0.82

   Practice environment 3.32±0.85

   Practice contents 3.22±0.94

   Practice guidance 3.19±0.79

   Practice evaluation 2.88±1.00

3.3 대상자의 간호활동경험 빈도

⦁자료수집 간호활동경험

자료수집에 대한 간호활동 14항목 중 60%이상의 학생

이 수행해본 항목은 ‘활력징후측정’이 86.8%, ‘신체계측

(79.7%)’, ‘섭취배설량측정(74.2%)’의 3항목이었다. 수행

경험이 가장 낮게 나타난 항목은 ‘특수신체검진(10.4%)’, 

‘신체검진(14.8%)’로 나타났다. 

⦁진단 간호활동경험

진단에 대한 간호활동경험은 5항목 모두 60% 이상의 

학생이 수행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 간호활동경험

계획에 대한 간호활동경험은 3항목 모두 60%이상의 

학생이 수행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 간호활동경험

수행에 대한 간호활동 89항목 중 ‘함께 있어주기’가 

73.1%로 수행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60%이상의 학

생이 수행해본 항목은 ‘투약준비(65.5%)’, ‘당뇨교육

(63.3%)’, ‘산소요법적용(62.7%)’, ‘구강간호(62.6%)’,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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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Task element

Experience of 

performance

N(%)

Experience of 

observation

N(%)

No 

experience

N(%)

Data

Collect

ion

       

       

    

Obser

vation

1) Consciousness state  88(39.6) 103(46.2)  32(14.2)

2) Cognition  80(35.7) 113(50.5)  30(13.8)

3) Speech  78(35.2) 105(47.3)  40(17.5)

4) Motility  80(35.7) 109(48.9)  34(14.8)

5) Physical condition  86(38.5) 104(46.7)  33(14.8)

6) Verbal and nonverbal behavior  92(41.2)  91(40.8)  40(17.0)

Measure

ment

1) Vital sign 194(86.8)   7(3.3)  22(9.9)

2) Body measurement 177(79.7)  21(9.3)  25(11.0)

3) Intake & Output 165(74.2)  33(14.8)  25(11.0)

4) Physical examination  33(14.8) 122(54.9)  68(30.3)

5) Special physical examination  23(10.4) 132(59.3)  68(30.3)

Interview

1) Basic need  82(36.8)  93(41.8)  48(21.4)

2) Disease insight  64(28.7) 110(49.3)  49(22.0)

3) Health behavior  56(25.3) 122(54.9)  45(19.8)

              Mean  93(41.7)  90(40.4)  40(17.9)

Diagnosis

1) Analysis collected data 142(63.7)  47(20.9)  34(15.4)

2) Making problem list 138(62.1)  52(23.1)  33(14.8)

3) Checking related factor 146(65.4)  48(21.4)  29(13.2)

4) Diagnosing 154(69.2)  39(17.7)  30(13.1)

5) Deciding the priority of nursing diagnosis 152(68.2)  40(18.0)  31(13.8)

Mean 146(65.5)  45(20.2)  32(14.3)

    

Plan

1) Setting goal from nursing diagnosis 153(68.7)  38(17.0)  32(14.3)

2) Setting nursing plans 153(68.7)  39(17.6)  31(13.7)

3) Deciding the priority of nursing plans 154(69.2)  37(16.5)  32(14.3)

Mean 153(68.7)  38(17.0)  32(14.3)

조기 사용돕기(62.2%)’, ‘보행유지돕기(61.6%)’, ‘내외과적 

무균법 준수(61.5%)’, ‘고혈압교육(61.0%)’ 등의 9항목이

었다. 

또한 10% 미만의 학생이 수행경험이 있는 항목은 ‘변

실금 간호(2.2%), ‘방광루 관리(2.7%)’, ‘혈역학 상태 감시

(2.7%)’, ‘뇌부종 환자 간호(2.7%)’, ‘장루간호(3.3%)’, ‘항

암요법 관리(3.8%)’ 등의 29항목이었다. 

60%이상의 학생이 관찰만 해본 항목은 ‘손상 피부 드

레싱(79.7%)’, ‘인공도뇨 시행(78.6%)’, ‘체액균형유지

(71.4%)’, ‘집단검진(70.9%)’, ‘치료 및 진단검사 간호

(67.6%)’, ‘수혈간호(66.5%)’ 등의 21항목이었다. 그리고 

수행 및 관찰에 대한 미경험이 높게 나타난 항목은 ‘변실

금 간호(65.9%)’이었고, 그 다음으로 ‘뇌부종환자간호

(62.1%)’, ‘뇌내압 감시(61.0%)’, ‘임신확인진단(59.4%)’, 

‘절단환자간호(58.8%)’, ‘태교 교육(56.6%)’, ‘방광루 관리

(53.3%)’, ‘좌욕 시키기(52.8%)’, ‘장루간호(52.7%)’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평가 간호활동경험

평가에 대한 간호활동경험은 ‘간호수행결과분석’, ‘인

수인계’ 모두 관찰경험만 60%이상으로 나타났다. 

⦁윤리 간호활동경험

윤리에 대한 간호활동 6항목 중 60%이상의 학생이 수

행해본 항목은 ‘비밀유지하기(71.4%)’ ‘확인의무완수하기

(64.3%)’ 등의 2항목이었다.

⦁협동 간호활동경험

협동에 대한 간호활동은 60%이상의 학생이 수행해본 

항목은 없었으며, 수행 및 관찰에 대한 미경험 항목은 ‘건

강관리팀과의 의사소통하기(13.8%)’, ‘건강관리팀과 협조

하기(12.6%)’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Frequency of Clinical Practice Experiences
(N=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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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

mentat

ion

Examination
1) Nursing of treatment & diagnostic exam  45(20.3) 151(67.6)  27(12.1)

2) Examining health of group  28(12.6) 158(70.9)  37(16.5)

Medication

1) Preparing medication 146(65.5)  55(24.6)  22(9.9)

2) Explaining medication  89(40.1) 108(48.4)  26(11.5)

3) Medication  72(32.4) 129(57.8)  22(9.8)

4) Infecting blood & blood products  35(15.9) 148(66.5)  40(17.6)

5) Checking effect and side effect of medication  60(26.9) 130(58.2)  33(14.9)

6) Management of medicines   8(3.8) 109(48.9) 106(47.3)

Management of 

hygiene

1) Mouth care 140(62.6)  43(19.2)  40(18.2)

2) Eye care  72(32.4)  59(26.4)  92(41.2)

3) Sitz bath  33(14.8)  72(32.4) 118(52.8)

4) Back massage  61(27.5)  93(41.8)  69(30.7)

5) Dental care  58(25.8)  83(37.4)  82(36.8)

Comfort 

nursing

1) Control of pain  54(24.2) 135(60.4)  34(15.4)

2) Promotion of sleep  44(19.8) 118(52.7)  61(27.5)

Nursing on 

movement and 

activity

1) Helping ROM  65(29.1)  92(41.2)  66(29.7)

2) Helping walking 115(61.6)  65(19.1)  43(19.3)

3) Helping balance 116(62.2)  67(20.2)  40(17.6)

4) Helping immobility  59(26.4) 108(48.4)  56(25.2)

Nursing on 

operation

1) Preparing operation & exam  49(22.0) 137(61.5)  37(16.5)

2) Explaining operation & exam  22(9.9) 168(75.3)  33(14.8)

3) Nursing on operation  11(4.9) 109(48.9) 103(46.2)

4) Circulating on Nursing  23(10.4) 101(45.1)  99(44.5)

5) Controling infection on operation  13(6.0) 108(48.4) 102(45.6)

6) Preventing complication  28(12.6) 134(59.9)  61(27.5)

7) Nursing on recovery from anesthesia  26(11.5) 119(53.3)  78(35.2)

Nursing on 

respiration

1) Keeping airway  35(15.9) 156(69.8)  32(14.3)

2) Encouraging deep breathing & Coughing 108(48.4) 85(37.9)  30(13.7)

3) Applying O2 therapy 118(62.7)  81(26.3)  24(11.0)

4) Nursing patient with artificial respirator  60(26.9) 116(52.2)  47(20.9)

5) Applying Ambu bagging  31(13.7) 137(61.5)  55(24.8)

6) Suction  45(20.3) 151(67.6)  27(12.1)

Nursing on 

elimination

1) Keeping self voiding  34(15.4) 146(65.4)  43(19.2)

2) irrigating bladder  12(5.5)  97(43.4) 114(51.1)

3) Catheterizing bladder  10(4.4) 175(78.6)  38(17.0)

4) Managing cystostomy  6(2.7)  98(44.0) 119(53.3)

5) Training urination & defecation  16(7.1) 102(45.6) 105(47.3)

6) Giving an enema  11(4.9) 142(63.7)  70(31.4)

7) Nursing enterostomy   7(3.3)  98(44.0) 118(52.7)

8) Nursing fecal incontinence   5(2.2)  71(31.9) 147(65.9)

Control of body 

temperature

1) Applying cold therapy  96(42.9)  78(35.2)  49(21.9)

2) Applying hot therapy 108(48.4)  74(33.0)  41(18.6)

Management of 

impaired skin 

integrity 

perfusion

1) Nursing Op wound  15(6.6) 154(69.2)  54(24.2)

2) Dressing damaged skin  16(7.1) 178(79.7)  29(13.2)

3) Preventing skin damage  33(14.8) 147(65.9)  43(19.3)

4) Nursing amputation patient   7(3.3)  85(37.9) 131(58.8)

Management of 

tissue 

perfusion

1) Keeping and improving circulation  35(15.9) 142(63.7)  46(20.4)

2) Preventing and controlling bleeding  23(10.4) 157(70.3)  43(19.3)

3) Monitoring hemodynamics   6(2.7) 145(64.8)  72(32.5)

4) Keeping balance of body fluid  13(6.0) 159(71.4)  51(22.6)

5) Nursing patient under hemodialysis  10(4.4) 138(62.1)  75(33.5)

6) Nursing patient with peritoneal dialysis   7(3.3) 108(48.4) 108(48.3)

7) Nursing patient with cerebral edema   6(2.7)  78(35.2) 139(62.1)

8) Monitoring intacranial pressure  15(6.6)  72(32.4) 13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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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

ntation

Nursing on 

nutrition

1) Feeding food  55(24.7) 135(60.4)  33(14.9)

2) Feeding via tube  40(18.1) 127(57.1)  56(24.8)

3) Feeding via gastrostomy   8(3.8) 118(52.7)  97(43.5)

4) Applying TPN  21(9.3) 159(71.4)  43(19.3)

5) Managing weaning food  42(18.7)  69(30.8) 112(50.5)

Nursing on 

delivery

1) Diagnosing pregnancy  11(4.9)  80(35.7) 132(59.4)

2) Teaching prenatal care of an unborn child  10(4.4)  87(39.0) 126(56.6)

3) Preparing delivery  16(7.1) 136(61.0)  71(31.9)

4) Helping delivery process  20(8.8) 135(60.4)  68(30.8)

5) Assessing newborn  40(18.1) 131(58.8)  52(23.1)

6) Nursing newborn immediately after delivery  70(31.3)  99(44.5)  54(24.2)

7) Nursing women delivered of a child  27(12.1) 125(56.0)  71(31.9)

8) Assessing women delivered of a child  25(11.0) 126(56.6)  72(32.4)

9) Managing breast and breast feeding  20(8.8) 126(56.6)  77(35.6)

Management of 

safety

1) Checking & instructing safety measures  42(18.7) 130(58.2)  51(23.1)

2) Managing dangerous article  37(16.5) 136(61.5)  50(23.0)

Management of 

admission and 

discharge

1) Nursing admission  91(40.7) 103(46.2)  29(13.1)

2) Nursing discharge  64(28.6) 130(58.2)  29(13.2)

3) Nursing transfer  97(43.4)  96(42.9)  30(13.7)

Nursing on 

emergency

1) CPR  15(6.6) 118(52.7)  90(40.7)

2) Monitoring EKG  88(39.6) 104(46.7)  31(13.7)

Support
1) Being together 163(73.1)  27(12.1)  33(14.8)

2) Supporting self-respect & body image  98(44.0)  72(32.4)  53(23.6)

Teaching

1) DM 119(63.3)  67(20.2)  37(16.5)

2) Hypertension 136(61.0)  53(23.6)  34(15.4)

3) Enterostomy  10(4.4)  97(43.4) 116(52.2)

4) Allergy and asthma  34(15.4) 109(48.9)  80(35.7)

5) Lumbago patient  32(11.0)  88(39.6) 103(49.4)

6) Artificial joints  32(14.3)  89(40.1) 102(45.6)

Communi

cation

1) Making therapeutic relationship  32(14.3)  89(40.1) 102(45.6)

2) Enforcing therapeutic communication 118(52.7)  69(30.8)  36(16.5)

3) Keeping facilitating relationship 101(45.1)  77(34.6)  45(20.3)

Control of 

infection

1) Keeping surgical-medical aseptic technique 137(61.5)  59(26.4)  27(12.1)

2) Isolating  80(35.7) 101(45.1)  42(19.2)

3) Protecting patient in low immune state  33(14.8) 110(49.5)  79(35.7)

 Mean  49(22.0) 108(48.4)  66(29.6)

Evaluation
1) Analysing nursing implementation result  40(18.1) 151(67.6)  32(14.3)

2) Takeover a duty  22(9.9) 175(78.6)  26(11.5)

 Mean  31(13.9) 163(73.1)  29(13.0)

Ethics 

1) Informing on the rights of clients  97(43.4)  88(39.6)  38(17.0)

2) Keeping secret 159(71.4)  34(15.4)  30(13.2)

3) Meeting duty of watchfulness 118(52.7)  76(34.1)  29(13.2)

4) Meeting duty of confirmation 143(64.3)  56(25.3)  24(10.4)

5) Meeting duty of explanation and consent  98(44.0) 102(45.6)  23(10.4)

6) Defending client 113(50.5)  78(35.2)  32(14.3)

 Mean 121(54.3)  72(32.3)  30(13.4)

Cooperation
1) Communicating effectively with health team  80(35.7) 113(50.5)  30(13.8)

2) Cooperating with health team  85(37.9) 110(49.5)  28(12.6)

 Mean  83(37.2) 112(50.2)  28(12.6)

               Total Mean  65(29.1) 100(44.8)  58(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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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y Self-Directednes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Grade
3

4

3.63± 0.43

3.64± 0.37

-.150

(.188)

3.21± 0.49

3.34± 0.48

-1.497

(.791)

Gender
Male

Female

3.86± 0.53

3.60± 0.38

2.888

(.047)

3.46± 0.54

3.22± 0.48

2.174

(.353)

Motivation for 

Entering College

Own choice
a

By grade
b

Family recommendation
c

Teacher, Friend recommendation
d 

3.93± 0.40

3.65± 0.76

3.55± 0.33

3.58± 0.58

1.616

(.188)

3.24± 0.49

3.96± 0.66

3.22± 0.46

3.19± 0.35

3.689

(.013)

a>b

Health Status

Very healthy
a

Healthy
b

Normal
c

Bad
d

3.81± 0.39

3.59± 0.41

3.56± 0.40

3.57± 0.24

3.337

(.021)

a>c

3.48± 0.46

3.15± 0.43

3.25± 0.50

2.95± 0.49

4.557

(.004)

a>b

Major Satisfaction

Satisfya

Normalb

Dissatisfyc

3.80± 0.42

3.53± 0.35

3.29± 0.37

12.782

(.000)

a>b>c

3.34± 0.48

3.19± 0.49

3.19± 0.54

2.035

(.134)

Difficult Relationship 

Relation with head nurse

Relation with other 

field Staff 

Relation with patient

Relation with Colleague

3.58± 0.36

3.76± 0.46

3.69± 0.55

3.71± 0.44

1.416

(.231)

3.17± 0.43

3.35± 0.63

3.55± 0.53

3.35± 0.62

2.766

(.030)

[Table 4] Self-Directednes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by Subject's Characteristics
(N=223)

Self-Direc

tedness

r(p)

Clinical 

Practice 

Experiences

r(p)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r(p)

Self-

Directedness
1

Clinical 

Practice 

Experiences

.243

(<.01)
1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495

(<.001)

.339

(<.001)
1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성, 임상실습

만족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자기주도성은 성별

(t=2.888, p=.047), 건강상태(F=3.337, p=.021), 간호학만족

도(F=12.782,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유의한 요인에 대해 Scheffè 검정을 한 결과, 건강

상태가 아주 좋은 대상자가 보통인 대상자보다 자기주도

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간호학 전공 만족도에 대해서 

만족(3.80±0.42점)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보통(3.53± 

0.35점)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대

상자가 불만족(3.29±0.37점)이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자기

주도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는 진학

동기(F=3.689, p=.013), 건강상태(F=4.557, p=.004), 실습 

중 어려웠던 관계(F=2.766, p=.03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이 요인에 대해 Scheffè 검정한 결과, 

스스로 선택에 의해 진학한 대상자가 성적에 의해 진학

한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건

강상태가 아주 좋은 대상자가 좋은 대상자보다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Table 4].

3.5 대상자의 자기주도성, 간호활동경험 및 임

상실습만족도 상관관계

대상자의 자기주도성과 간호활동경험(r=.243, p<.01), 

자기주도성과 임상실습만족도(r=.495, p<.001), 간호활동

경험과 임상실습만족도(r=.339, p<.001)  모두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5].

[Table 5] The Relationship among Self-Directedness, 
Clinical Practice Experience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N=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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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

한 회귀분석 실시결과, 자기주도성(β=.439, p<.001), 간호

활동경험(β=.233, p<.001) 모두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 회귀모형에 

대한 총 설명력은 28.7%이었다[Table 6].

[Table 6] Influencing Factors 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N=223)

Variable B β t
Adj

R²
F(p)

Constant .429 1.222

.287
33.878

(<.001)

Self-Directedness .524 .439 6.438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425 .233 3.415

4. 고찰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성, 임상실습 중 간

호활동경험 및 임상실습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봄으

로서 간호대학생을 위한 임상실습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자기주도성은 3.63±0.83점이었

으며, 자기주도성은 이전의 학습경험에 의해 이루어지고

[26],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8] 단적

인 비교는 어렵지만 Kim(2009)[27] 연구의 3.66점, 

Jung(2012)[28] 연구의 평균 3.71±0.40점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자기주도성은 학습상황에서의 학습내용, 환경적 요인 

및 교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21], 임

상실습교수는 적극적으로 임상현장에 참여하여 학생들

과 함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12]. 또

한 간호대학생이 실습의 주체임을 인식시켜 배움에 대한 

주도성을 가지고 실습에 임할 수 있도록[26] 지속적으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29]. 

자기주도성 중 가장 높았던 하위영역은 ‘임상실습에 

대한 애착’으로 나타났고 Cho(2007)[29], Kim(2009)[27], 

Jung(2012)[28]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 이

를 지지한다. 임상실습에 대한 애착은 학습자가 실습하

려는 욕구와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실습 목표를 설

정하여 주체적으로 실습을 수행하는 것으로서[31], 이는 

간호대학생이 간호인으로서 정체감을 확립하고 애착을 

형성하여 실습에 임한 결과로 생각된다[28]. 

대상자의 자기주도성은 간호학 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공만족도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인 Jung(2012)[28]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

이며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자기주도성과 책임감을 가

지고 학업에 임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에 담당교수

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26], 

자기주도적 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한 교수법 개발, 지속

적인 교육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

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간호활동경험의 총 7영역 중 ‘간호계획(68.7%)’,의 수

행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간호진단(65.5%)‘, ’윤리

(54.3%)‘순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수행(22.0%)‘영역의 수

행경험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간호계획이나 간호진단은 

교과목 수업인 간호과정 및 임상실습집담회를 통해서 자

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수행경험이 높으나, 간호학생의 

실무능력강화를 위한 기반이 되는 실제 간호수행경험정

도는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총 121개의 항목 중 임상실

습 동안 60%이상의 대상자가 수행해본 항목은 ‘활력징후 

측정(86.8%)’, ‘신체계측(79.7%)’, ‘섭취, 배설량 측정

(74.2%)’, ‘함께 있어주기(73.1%)’ 등의 22항목으로 나타

났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 임상실습교육은 학생들이 직

접 참여하는 수행중심의 교육보다 관찰위주의 교육이 이

루어지고 있음을 보고한 Kim(2003)[7]의 결과와 학생의 

실습경험이 주로 단순한 간호활동에 편중되어 있음을 보

고한 Lee 등(1998)[11]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이

는최근 임상현장에서 간호대상자의 권리가 향상되고 전

문인력에게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소비자 요구의 증

가로 인해[6] 임상실습 중 이론적 지식을 실무에 직접 적

용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적으며, 간호사들이 고위험의 간

호활동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수행해볼 기회를 주지 않

는 실정으로 인한 결과로 생각된다[32]. 

더욱이 학교자체의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하고 근처의 

중, 대형 병원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 실습기관 환경의 차

이로 인한 요인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임상실습기관의 특성에 따른 간호활동경험의 차이를 알

아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간호사로

서 기본적인 역할수행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간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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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수와 병원의 실습지도자들이 

함께 임상실습을 계획하고, 필수간호활동항목에 대한 체

크리스트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12].

대상자의 수행 및 관찰에 대한 미경험이 높게 나타난 

항목은 ‘변실금 간호(65.9%)’, ‘절단환자간호(58.8%)’, ‘뇌

부종 환자간호(62.1%)’, ‘뇌내압 감시(61.0%)’, ‘임신확인 

진단(59.4%)’, '태교 교육(56.6%)', '방광루 관리(53.3%)', 

'좌욕시키기(52.8%)', ‘장루간호(52.7%)’, ‘장루교육(52.2%)’ 

등이었다. 변실금 간호, 방광루 관리 등은 대상자의 프라

이버시 보호를 요구하는 간호활동으로서 임상현장에서 

잘 접해보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태교 교육, 임신 진단 

등의 간호활동은 최근 출산율 감소로 인해 모성간호 관

련 현장실습지 확보가 부족해지면서 병동위주의 실습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6], 잘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

된다. 

이에 임상실습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요구조사 결과 

실제 간호사 역할 해보기에서 높은 요구를 보였던 Kwon

과 Seo(2012)[33]의 연구처럼 간호사로서의 임상수행을 

위해 필요하지만 임상실습을 통해서 경험하기 힘든 간호

활동 항목을 미리 파악하여 졸업 전 포괄적인 간호활동

을 경험할 수 있는 교내 핵심간호활동 프로그램, 시뮬레

이션 프로그램 및 표준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OSCE실

습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6]. 또한 대학차원

에서도 실습현장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간호활동을 경험

하고 핵심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충분한 오리엔테이션 

및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지도할 수 있는 실습

지도 인력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6].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는 3.27±0.88점이었으며, 이

는 Kim(2006)[34] 연구의 3.51±0.38점, Sung(2010)[16]연

구의 3.38±0.49점보다 낮은 수준이며, 본 연구대상자는 

정해진 대학병원 실습지가 아닌 인근의 여러 병원을 돌

아가며 실습을 수행하고 있어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 

임상실습 만족도 중 가장 높았던 하위영역은 ‘실습교

과’ 영역으로 Kim(2006)[34], Park 등(2011)[17], Lee 등

(2004)[25]의 연구와 일치하지만, Kim(2009)[27]과 

Jung(2012)[28]의 연구에서는 ‘실습지도’ 영역이 가장 높

게 나타나 실습대상 및 실습기관을 고려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임상실습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하위영역은 ‘실습평가’로서 Kim(2009)[27], 

Kang(2010)[35]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으

며, 실습평가 점수는 성적 및 졸업 후 취업과도 바로 직

결되는 부분으로서, 학생들에게 실습 전 평가기준과 실

습 후 전체점수에 대한 공지는 되었으나, 개별 세부평가

점수에 대한 공지가 되지 않은데서 기인한 결과[27]로 생

각된다. 이에 과목별 뚜렷한 실습평가기준 및 도구 개발

이 필요하며, 실습 전, 후 세부평가기준에 대한 공지가 정

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임상실습 후 실습교

육 목표달성에 대한 측정을 통해 실습지도와 교육관리 

개선을 위한 지표로 활용하여 학생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36].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는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진

학한 대상자가 성적에 의해 진학한 대상자 보다 높게 나

타났다. 이는 간호학 선택동기에 따라 임상실습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Kang(2010)[35]의 연구와 동일한 결

과이며, 본인 스스로 간호학을 선택하여 간호수행에 자

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할 때 임상실습만족도 역시 

높아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15].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는 않았으나, 4년제 학생(3.34±0.48점)이 3년제 학생

(3.21±0.49점)의 임상실습만족도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

데, 이는 학제 간 임상실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인 Sung(2010)[16]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며, 4년제보다 3

년제 학생의 낮은 임상실습만족도는 학교별 실습기관의 

차이와 교육환경과 관련이 있음을 언급한 Jang 등

(2002)[36]의 연구처럼, 3년제 학생이 다양한 간호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실습현장 확보와 실습환경의 조

성을 위한 학교차원의 지원 및 대학과 실습기관의 협력 

및 교류[28]가 필요하다. 

Lindsey 등(1997)[37]이 임상실습만족도는 실습경험

에 대한 지각으로부터 기인한 주관적인 반응이라고 하였

듯이, 실습 전 충분한 오리엔테이션 및 실습현장 보강을 

통한 학생중심의 학습지도, 간호활동경험을 위한 균등한 

기회부여를 통해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전공에 대한 자부심 및 교육의 효율성으로도 이어

질 수 있을 것이다[38]. 

본 연구에서 자기주도성과 임상실습만족도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자기주도성

과 임상실습만족도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난 

Kim(2009)[27], Jung(2012)[28]의 연구, 임상실습경험과 

임상실습만족도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난 

Lee(2001)[12]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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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기주도성과 간호활동경험은 간호대학생의 임

상실습만족도에 영향력 있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Kim(2009)[27]의 연구에서 자기주도성이 임상

실습만족도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

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고 효율

적인 임상실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폭넓은 

간호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임상실습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한 Lee 등(2001)[3]의 연구와 동일한 맥락이며, 

자기주도성과 간호활동경험이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

가 높아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자기주도성 증진을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의 인성 및 

학습에 대한 태도가 필수적인 요인이다[28]. 이에 간호대

학생 스스로 자기주도적 태도를 가지고 실습목표를 설정

하여, 주요 간호상황에 대한 문제해결을 촉진하고, 다양

한 간호상황 및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실습환경의 조성 

및 임상현장지도자의 체계적인 지도가 필요하며, 이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 증진 및 효율적인 임상실

습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28].

본 연구의 의의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성, 간호활동

경험 및 임상실습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밝힘으로서, 자기

주도성과 간호활동경험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

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는데 있다. 간호대학

생의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간호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실습기관 확보 및 환경 조성과 간호대학

생이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간호활동을 경험하도록 지도

할 수 있는 임상현장지도자의 확보가 필요하다. 더불어 

간호대학생의 자기 주도성 함양을 위해 학생의 주도적 

학습을 촉진하는 교수학습법 및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교외 핵심역량강화프로그램의 개발 및 학생의 참여에 대

한 지원활동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간호

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고 간호사로서의 임상

수행능력 증진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성 함양, 

간호활동경험 및 임상실습만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

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임상실습프로그램 개발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성, 간호활동경험 및 

임상실습만족도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중재마련의 기초를 제공

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자기주도성, 간호활동경험 

및 임상실습만족도는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

냈으며, 자기주도성과 간호활동경험은 임상실습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사로서 임상수행의 기초가 

되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성, 간호활동경험 및 임상실

습만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대안 

마련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다

양한 임상실습 기관 별 간호활동경험에 대한 반복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간호활동경험에 따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실습증진을 위한 교내 프로그램 개발, 임

상실습지침서 개정 및 평가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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